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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지명위원회 열고 178건 교차로·공원·마을 명칭 심의 

- 새 이름 얻은‘오봉산전원마을’‘듬배마을’… 연수구 공원은‘자앞말공원’으로 -

- 지명 결정 처리 기간 단축·지방정부 권한 강화 효과 -

인천광역시는 지난 21일‘2024년도 제1차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'를 

개최하고, 서구·연수구·남동구 소재의 교차로·공원·마을 명칭 총 

178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6월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의 

개정·시행에 따라 지명 결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시·도로 

이양(3심제→2심제)된 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, 지명 결정 처리 

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권한이 강화됐다.

청라·검단신도시 건설에 따라 신규 교차로가 대거 조성된 서구의 경

우, 교차로 명칭 165건이 상정됐으며, 심의 결과 최근 역명이 변경된 

사항을 반영한‘신검단중앙역사거리’등 30건은 수정 가결, 나머지 

135건은 원안 가결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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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 명칭 위주의 연수구 공원(11건) 명은 지역의 옛 지명인 ‘척전마

을’의 한글 명칭인‘자앞말공원’으로 제정되는 등 지역의 역사성·

고유성·상징성을 지닌 지명이 부여됐다.

또한 고유 명칭이 없어 주민과 방문객에게 해당 구역을 설명하기 불

편했던 남동구 마을 2곳은 ‘오봉산전원마을’‘듬배마을’이라는 지

명을 얻어 거주민의 오랜 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.

이번 의결 사항은 국토교통부(국토지리정보원)의 고시로 완료되고, 국가

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예정이다.

시 관계자는 “지명 결정 권한이 중앙에서 시로 이양된 만큼 신속하고 

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,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

지명 제정으로 도시 브랜딩 강화에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<2024, 6, 21,지명위원회 개최 사진>


